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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공단
보 도 자 료      

보도 일시
2022. 6. 3.(금) 14:30
2022. 6.4.(토) 조간

배포 일시 2022. 6. 3.(금) 14:30

담당 부서 건설안전실 책임자 실  장 김판기 (052-703-0650)

건설계획부 담당자 부  장 박정재 (052-703-0630)

고용부 ‧ 안전보건공단, 주요 건설업체 안전담당 임원과 

사망사고 감축 간담회 개최

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개월,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작동성 점검

□ 안전보건공단(이사장 안종주)은 6월 3일(금) 서울 중구 소재 비즈허브에서 16개 

건설업체 안전담당 임원들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(이하 ‘중대법’) 현장 안착 

및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.

 ㅇ 이번 간담회는 중대법 시행 이후,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

관리체계 구축·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

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.

 <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 간담회 개요 >

• 일시‧장소: 6.3.(금), 14:30~ 16:30, 비즈허브(서울 중구 소재)

• 참석자: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, 안전보건공단이사장, 16개 건설사* 안전담당 임원 17명

  * 대우건설, 동부건설, 두산건설, 디엔이앤씨, 롯데건설, 부영주택, 삼성물산, 지에스건설, 에스케이에코플랜트, 
   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, 태영건설, 포스코건설, 한화건설, 현대건설, 현대엔지니어링, 효성중공업 <가나다順>

□ 이번 간담회에서 건설업체 안전임원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

통한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“본사와 현장 간 유기적인 역할”이 

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.

 ㅇ 또한 본사는 위험요인 확인·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자원을 제공하고, 

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위험요인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

같이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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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“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

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을 

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라며,

 ㅇ “올해 본격 시행중인 중대법의 핵심 사항은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

되어 건설업체의 특색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, 이를 

통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기 1회 

이상 확인·점검하여 개선하는 것이다”라고 말했다

□ 한편, 이날 간담회에서 16개 건설업체 안전담당 임원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

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중대법 현장 안착과 안전조치의 철저한 

준수로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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